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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을 위한 MASS Code 개발 현황

 IMO 차원의 MASS Code 개발 현황

MASS-JWG 2, MASS Code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의에 대한 확립

- 2023년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2차 공동작업반(MCS-LEG-FAL)에서 MASS Code개발 

에 필요한 개념을 확립함

- 현재까지 MASS Code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음a)

(1) Master of MASS의 역할과 책임

- 운항모드나 자율성의 등급(DoA)과는 무관하게 Master는 존재해야하며, 선박에 승선하지 않은 경우도 

발생할 수 있음

- 또한, Master of MASS는 특정 조건에서 여러 척의 MASS를 담당할 수 있고, 단일 선박(항해)에서 

여러명의 Master of MASS가 MASS를 담당할 수 있음

- 하지만, 공동작업반은 각 사항에 해당되는 특정조건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

(2) ROC(Remote Operation Centre, 원격운항센터)

- 앞전의 회의, 작업반 및 CG(Correspondence Group)에서는 ‘ROC’용어에 대한 의견의 차이*를 보였음

* Remote Operations Station/ Remote Control Station/Remote Control Centre 등 

- 이번의 MASS-JWG 2에서 회원국들과 사무국은 ROC를 ‘Remote Operations Centre’로 합의 및 

확정함

- ROC의 정의1)는 “MASS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을 거리에 위치한 개소”로 합의됨

- MASS는 하나의 ROC에서 담당하여야하고, 특정 조건에서 ROC는 동시에 여러 MASS를 담당할 수 

있음

- 하지만, 특정 조건에 대한 사항의 논의가 필수적이며, 구체화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됨

1) "Remote Operations Centre means a location remote from the MASS that can operate some or all aspects of the 
functions of the MASS."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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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원격운항자(Remote Operator)

- Remote Operator는 “원격운항센터(ROC)에서 MASS의 일부 혹은 모든 기능을 운용하기 위한 자격

이 되는 사람”으로 정의함2)

- 정의에 명시된 자격은 MASS Code의 개발 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

IMO와 대한민국, MASS Code의 진전을 위한 심포지엄3) 개최c)

- IMO와 대한민국이 주최한 심포지엄은 “MASS Code에 대한 진전”의 주제로, 2023년 5월 30일 IMO 

본부에서 진행됨

- 목표기반의 MASS Code는 향후 SOLAS 하에서 필수 코드로 채택될 예정이며, MASS Code 개발에 

대한 진전과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음

- 심포지엄은 ①MASS 기술의 발전 ②혁신과 규제 ③항만 및 자율운항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음

- 대한민국은 첫 번째 세션에서 MASS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선박 기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결함을 

예측하는 상태 기반 유지보수(CBM, Condition Based Maintenance)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발

표함

- 두 번째 세션은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인공 지능, 위성 및 카메라를 결합한 자율 항법 시스템 등 개발 

및 시험 중인 기술 현황에 대해 시연하였음

- 기술 개발은 경제성 창출과 사회적 혜택의 균형이 중요하고, 자율운항은 인적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

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함

- 항만과 관련한 세션에서는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자동화/디지털화가 미래의 자율운항선박을 

지원하는 형태와 방향성을 시사함

- IMO 해사안전국장은 MASS Code 개발과 향후 MASS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에 큰 도움이 될 

것으로 예상했고, 이번 심포지엄은 MASS Code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언급함

2) "Remote operator means a qualified person who is employed or engaged to operate some or all aspects of the 
functions of a MASS from a Remote Operations Centre." d)

3) Making headway on the IMO MASS Cod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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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1> “Making headway on the IMO MASS Code” 현장 사진 e)

자료 : IMO

MASS Code로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

- 현재 개발 중인 비강제 목표기반 MASS Code는 2025년에 발효될 예정임

- 향후, MASS Code는 개발/보완 과정을 거쳐 SOLAS 하의 필수 규제로 채택될 예정이며 이는 MASS 

Code에 강제성이 부여됨

- MASS Code가 강제화 된다면 MASS Code에 명시된 자율화 성능 수준을 준수해야하며, 이는 전 세

계의 국가를 관련기술 보유국가와 관련기술 미보유 국가로 구분될 수 있음

- MASS Code에 명시된 기능을 준수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장비, 시스

템에 대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

-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MASS Code에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됨

- 이를 위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조선사 및 관련 기업은 IMO에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게 의제 개발

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판단함

- 관계기관 또한 민간기업 및 사기업에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MASS관련 기술을 MASS Code

개발에 반영하기 위하여 IMO 표준화 조직에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

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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